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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

사회보험 강화 방안 추진

이상우 선임연구원

 일본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과 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조합)

의 적용대상에 이들을 포함할 것을 결정하고 최종 조율 중에 있음.

 금번 사회보험 확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기준은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상, 연 

수입 80만 엔 이상, 고용기간 1년 이상으로 정함.

 이 중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50만 명을 1단계 대상으로 하며, 2단계에서는 300

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 기업의 파트타임 근로자 70~80만 명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임.

 일본정부는 최종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2년에 정기국회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현재 정규직과 파견사원은 후생연금과 직장건강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연간 120만 엔 이상의 소득 요건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였음.

 그러나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기준에 미달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후생연금과 직장건강보험조합 

의무가입이 적용되면 본인부담의 사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임.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 130만 엔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국민연금에서 후생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보

험료 부담액은 약 8만 4,000엔이 절감되는 반면, 연금액은 약 17만 엔 증가함.

 한편,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할 예정이며, 기업의 급격한 부담책임

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1단계에서 800

억 엔, 제2단계에서 1,600억 엔 정도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임.

 일본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종이나 외식업종의 적용확대 반대 움직임에 대해 면밀

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특별한 지원정책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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